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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가나다 전화’ 질의 응답 

뭘릴 ‘닫히다’와 ‘닫치다’가 어떤 때 다르게 쓰이는지 알고 싶습니다. 

(송윤선，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3동 93-1 ) 

댐 두 가지가 다 통사의 기본형 ‘닫다〔閒〕’에서 나온 말입니다. ‘닫히다’는 ‘닫다’ 

의 피통사로서 ‘닫아지다’와 대응하는 말업니다. 예를 들연 “바랑에 문이 저절로 닫혔 

다 .. 의 경우가 되겠습니다. ‘닫치다’는 ‘닫다’의 강셰어야므로， “철수가 빛나끓 탁 닫 

쳐 버린다 .. 처럼 쓰업니다. 드러나는 또 하나의 차이점은， 위에서 예를 든 것처럼， 피 

동샤 ‘닫히다’ 앞에는 주격 조사 ‘아’가 쓰이고， 능동사 곧 타동사 ‘닫치다’의 문장에 

는 ‘을(를)’과 같은 대격 조사가 쓰인 말이 오게 되는 샤설업니다( 김옥순) 

흩휠 “놀란 표정을 어서 지우게 .. 라는 말이 있는데， 이 어법은 틀린 것 

입니까? (김태환， 서울특별시 중량구 연목동) 

탬 아닙니다. 툴리지 않습니다. ‘지우다’는 ‘지다’의 사역형으로， “나타났던 컷의 

행척을 없어지게 하다 .. 란 돗에 해당됩니다. 그 용례를 살펴보면， ‘국에대사전’( 이회숭 

면， 민중서렴， 1982) 에 “얼굴의 웃음을 지우다"가 있습니다. ‘새우리말 큰사전’(신기 

첼 신용철 연， 삼성이데아， 1988)에는 “부드러운 낯벚을 지우다"란 용례가 있습니다. 

그러니까 위의 운장은 문법적으로 틀리지 않습니다. 

일반적으로 ‘지우다’란 동사의 주체는 사람이 아닌 대상물 (글씨를 -, [옴의] 때를 

, 기억을 , 고우로 -)을 사용하고， 사람을 나다내는 영사에는 사용하지 않는다고 

생각하고 있습니다. ‘사람이 넘어지다’라는 표현은 사용하지만 ‘사람。l 무너지다’라는 

표현은 사용하지 않는 것도 비슷한 예가 될 것업니다. 

그런데 사전에 “웃음을 지우다"라는 표현이 등재되어 있는 것은 물리적 작용에 사 

용하는 동사를 사람에게도 사용하므로 일어나는 언어의 ‘비유적 현상’ 때문입니다. 즉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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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상 언어에서 언어의 경제성이 자연스럽게 ‘비유적 표현’을 요구하게 된 것업니다. 

다시 말해서 ‘지우다’는 “글씨를 지우다，” “혼적을 지우다"와 같은 물리적 작용에도 

쓰입니다만 “표정을 지우다 .. 와 같은 표현은 ‘비유적 표현’입니다(김옥순) 

울훌 ‘쌓둥이， 쌍동이’ 가운데 어느 것이 맞습니까? 

(조현호， 강원도 강릉시 옥천동) 

댐 ‘쌍둥이’가 맞습니다. 표준어 규정(제8항)은 양성 모음이 음성 모음으로 바뀌어 

굳어진 단어는 음성 모음 형태를 표준어로 쓰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 ‘-둥이’는 어 

원척으로 ‘童’에 ‘-이’가 붙은 ‘ 동아’로 ‘아이’를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. 그러나 지 

금은 그 어원척 형태나 의미가 뚜렷이 인식되지 못하고 ‘-동이’가 변한 ‘-퉁이’가 하 

나의 접미사로 굳어져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. 표준어 규정은 이러한 현실을 존중하여 

‘-퉁이’를 표준어로 상은 것업니다. 

‘쌓둥이’는 어원적으로 ‘빨童’에 접미사 ‘-이’가 결합되어 이루어진 낱말로 원래는 

‘짱동이’였습니다. 그러나 ‘"'J-둥이’로 변하여 굳어진 것입니다. 이와 같은 예로 ‘귀둥 

이， 막둥이， 선둥이’ 등이 있는데 이들은 각각 ‘귀동(貴童)이， 막동(童)이. 선동(先 

童)이’에서 변하여 궁어진 단어들 입니다. 이 단어들은 ‘검둥이， 바람둥이， 흰둥이’ 

등과 함께 모두 ‘-둥이’의 형태만 표준어이고 ‘-동이’의 형태는 표준어가 아닙니다. 

주의할 것은 ‘ 퉁이’가 붙손 ‘쌍둥이’는 ‘쌍동-’이 아닌 ‘쌍둥-’이 표준어야지만 그 

밖에 ‘-둥이’가 불지 않는 다른 단어들은 널리 쓰이는 대로 ‘쌍동-’의 형태가 표준어 

입니다. 즉， ‘쌍동방， 짱똥딸， 쌍동아들’ 둥이 표준어인 것입니다(허철구) 

흩훌 흔히 사람들이 ‘주책없다’라고도 하고 ‘주책이다’라고도 하는데， 이 

렇게 정반대의 두 말이 같은 뭇으로 쓰일 수 있는지요? 또， 어떤 때는 ‘주 

착-’이라고도 합니다. 어느 것이 표준어입니까? 

(최동령， 서울특별시 서초동 삼풍아파트 14-1408) 

탬 먼저 ‘주책’인지 ‘주착’인지부터 말씀드리겠융니다. ‘주책’은 일정하게 자리잡힌 

생각을 뜻하는 말로 ‘主훌’이라는 한자어에서 온 말업니다. 이 ‘주착’의 모음 발음이 

변하여 ‘주책’으로 굳어진 것업니다. ‘표준어 규정’(제 11항)은 일부 단어에 대하여 모 

음의 발음 변화를 인정하여， 발음이 바해에 굳어진 형태를 표준어로 삼도록 규정하고 

있는데， 이 규정에 따라 ‘주착’이 아닌 ‘주책’이 표준어업니다. 

한편， ‘주책없다’는 “일정한 주견이나 풋대 없이 이랬다저랬다 하여 몹시 실없다" 



234 새국어 생활 제 2 권 제 3 호 ('92 가을) 

(금성판 국어대사전)라는 의미를 지난 표준어입니다. ‘표준어 규정’(제 25항)은 。l ‘주 

책없다’만 표준어로 삼고， 적어도 ‘주책없다’는 뭇으호 ‘주책이다’를 쓰는 것은 비표준 

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. 

참고로， 01와 통일한 규정(제25항)에 따르는 말로 ‘안절부절못하다/안절부절하다’ 

가 있는데， 역시 부정사를 뺀 ‘안절부절하다’는 표준어가 아니며 ‘안절부절못하다’만 

표준어로 상고 있습나다(허철구) 

흩훌 ‘뱉아’로 적어야 효}는지 ‘뱉어’로 척어야 동}는지， 그리고 ‘앓아’로 척 

어야 동}는지 ‘앓어’로 적어야 동}는지 궁금합니다. 

(최재동， 서울특별시 종로구중학동) 

탬 한글 맞춤법 제 16항에 ‘어간의 끝음절 모음이 ‘ L ..L’얼 때에는 어미를 ‘-아’로 

적고 그 밖의 모음일 때에는 ‘-어’로 적도록 되어 있으공후， ‘뻗어’로 척어야 합니다. 

혼히 [배:터]뿐만 아니라 [배:타]라고 발음되기도 하지만， ‘뱉다’의 어간 끝 융철 

모음이 ‘}’나 ‘..L’가 아니므로 ‘뻗어’라고 척어야 합니다. ‘앓아’도 [얄버]처렴 발음 

되는 경향이 었으나 표준 형태로 인정되지 않으므호 규정에 따라 ‘앓아’로 책에야 합 

니다(박민규) 

탤훌 ‘가지 말아라’라고 써야 하는지， 아니면 ‘가지 마라’고 써야 흩}는지 

알려 주십시오. (엄연숙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상동) 

탬 어간 끝 받침 ‘ E ’은 ‘1::, Ä , 아’ 앞에서 줄지 않는 것이 원칙인데， 한글 맞춤법 

제 18항 붙엄에 ‘마지못하다， 마지않다， (하)다마다. (하)자마자. (하)지 마라. (하) 

지 마(아)’와 같은 말에서 ‘ E ’이 준 대로 척도록 되어 었습니다. 

일상 회화에서 ‘ E ’이 준 형태인 ‘가지 마라’가 일반적으로 쓰입니다. 그러나 권위 

를 세워 타이르는 말에서는 ‘가지 말아라’가 쓰입니다. 그 밖에도 이른바 운어체의 명 

령이나 간접 인용의 형식에서는 “가지 말라，” “읽지 말라고 하였다 .. 와 같이 ‘말라’ 

가 사용됩니다(박민규) 


